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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르바이트 사이트의 광고가 화제가 됐다. 일명 '알바'의 처우 문제를 지적하는 이 광고는 우리나라 노동현실의 

아픈 이면을 고스란히 내보인다

이 시리즈 중 하나에서 언급된 소재이기도 한 최저시급이 2016년 인상된다. 올해 책정된 최저시급은 6,030원 

지난해보다 8.1% 올랐다. 하루 8시간 근무 일급으로 환산하면 4만 8,24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126만 

270원이다.

모두가 각자의 집에서는 귀한 집 자식일 텐데 2016년 많이는 아니더라도 최저임금만은 확실히 챙깁시다!

'吃능토장' 개인车冷자':마幻게林

일명 '만능통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올해 첫 선을 보인다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적금.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데 연간 2,00。만 원씩 총 5년간 납입할 수 있고 만기인출 시 

수익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대상은 직전 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등이다. 저금리 시대인 만큼 대상이 되는 이들은 관심 가져 볼만하다.

주택］独다1출 1간，난而진다，

수도권은 2월 1 일부터, 비수도권은 5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된다.

우선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이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처럼 객관성 높은 자료로 소득 증빙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에 원급을 일시에 납부하는 거치식이 주류인데 반해, 2016년부터는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거치기간 없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는 비거치식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점차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출 돌려막기를 막겠다는 고육지책인데, 대출을 생각하는 이들의 더욱 신중한 접근이 

강제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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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심장.심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먼저 1월부터 암이나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선택, 치료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초음파검사, 수면내시경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기에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돈이 읍1어 치료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4대 중증질환. 2016년에는 돈보다 생명의 중요성을 더 찾을 수 있게 됐다는 기쁜 소식이다.

기崎 예改 시二테 밋 기，旨서外！二 강£卜

쓴 소리를 자주 듣던 기상 예보 시스템의 전문성이 한층 강호될 전망이다.

이제까지 기상 예보에 주로 사용했던 슈퍼컴퓨터 3호기 대신 슈퍼컴퓨터 4호기가 오는 3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슈퍼컴퓨터 4호기는 성능이 5,800TF로 758TF인 기존 슈퍼컴퓨터 3호기에 비해 이론적으로 놓고 봐도 

7.7 배는 뛰어나다.

그래도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직접 확인해볼 수도 있다 6월부터는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민간에 전면 

개발해 사용자가 직접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기존 기상전호K131)도 정부 민원콜센터(110)와 연계해 확대 

실시한다. 전문성 강화는 물론 서비스 확대까지 촘촘한 그물을 짰으니 2016년에는 우리 기상예보시스템도 지적 

호기심 충만한 이들을 두루 감싸며 좋은 소리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206，전 峻‘七 空 촐 uH. 작以匕卬 더 친더，

새해가 되기 한참 전부터 화제의 검색어에 줄곧 오르내렸던 키워드 중 국민 대다수의 관심몰이에 성공한 것은 단연 

'2이6년 공휴일'이다. 검색창에 '2이6년만 입력해도 연관검색어로 바로 뜰 정도다.

그리고 그 답은 총 118일. 2015년 114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일이 늘어났다.

무엇보다 가슴 설레는 소식은 2016년에는 설과 추석 모두 휴일이 5일이나 이어지는 황금연휴라는 것이다. 2월 8일 

월요일인 설은 대체공휴일로 10일 수요일을 더 쉬게 되며 주말부터 5일 간 연휴가 이어진다. 추석은 추석인 9월 

15일이 목요일로 14시6일 기존 추석연휴로 수•목•금을 쉬고 자연스레 이어지는 주말까지 5일을 쭉 쉬게 된다.

뿐만 아니라 1월 1일부터가 금요일 주말과 더불은 사흘 연휴로 기분 좋게 한 해를 열더니 앞으로도 사흘 연휴를 즐길 

수 있는 날이 6월 6일, 8월 15일 10월 3일로 3번은 더 있다. 삼일절이나 어린이날은 각각 화요일과 목요일인 징검다리 

휴일이어서 휴가 선점을 위한 직장인들의 눈치작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물론 제대로 모든 휴가를 다 찾아 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빨간 날의 기분 좋은 설렘은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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